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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4. 1.(월) 배포 즉시

지자체와 공동으로 9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,
지방노동관서에 상담지원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. 

1. 관련 기사
□ 4.1.(월) YTN, “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?...늘어나는 이주노동자, 

줄어드는 지원센터”
2. 설명내용
□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보조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

서비스를 개편하여, △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△한국어 등 교육은 
한국산업인력공단 △지역 체류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의 ‘외국인근로자 
지역정착 지원사업’을 통해 제공 중이며 기능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*하였음

   *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(36억, 중앙18억 + 지자체18억) 외 상담‧교육예산 26억 
별도 편성(지방고용노동관서‧인력공단 운영인력 인건비 별도)

  ㅇ 이중 ‘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’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
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
문화‧생활‧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며, 

   - 올해 선정된 9개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기간(3년) 종료 후에도 자체 예산을 
투입하여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
□ 또한,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수준 높은 상담을 받을 수 
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  ㅇ 2011년부터 전화상담에 특화된 ‘외국인력 상담센터’를 통해 16개 송출국 언어로 
연중무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,

  ㅇ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력이 밀집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
상담원 60여 명을 신규 배치하여 △상담 후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, △행정
데이터 기반의 상담 등이 가능토록 상담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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